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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을 통해서 ‘영혼’을 만들어 나간다. 고로 이 땅에서 

보면 ‘육신’이 귀하고 대단하다.

2. 그러나 인간의 <근본>을 보고 <결과>를 보면, 결과는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니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귀하고 대단하다.

3. ‘육’이 귀한 것은 ‘육의 행위’를 통해 ‘영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영혼’이 귀한 것은 

결국 ‘영혼’이 영원히 남아지기 때문이다. 

4. 결국 ‘영혼’이 영원히 남아지니, 매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5. 네 ‘육신의 삶’을 보아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6. 육신이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성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면, 그 영은 미래가 없이 <사

망>으로 끝난다. 

7. 육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을 위해 살아야 그 영이 <영원한 희망과 사랑의 세

계>를 차지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8. 너는 ‘사랑의 본질’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9. 사람들은 <사랑> 하면, ‘육체관계로 인한 흥분과 기쁨’만 생각한다. ‘육체관계’가 없으면 

사랑의 핵이 무엇이냐고 한다. 

10. 만일 ‘육체적 관계’가 <사랑의 핵>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면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한 

나이든 사람들과, 아기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것을 모르고 깨끗이 사는 자들과, 성자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사랑의 핵>과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 

11. 하나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도 하늘까지 닿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육체적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본적 최고의 사랑’이다. 

12. ‘육적 사랑의 지체’가 근본이 아니다. 기쁨과 흥분은 ‘뇌’에서 느낀다. 고로 하나님은 

‘뇌신경’에 자극을 주어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13. 사랑의 본체는 ‘뇌’다. 

14. ‘육체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15. ‘육체적 사랑’은 기쁨이 매우 적고, 사랑의 강도도 매우 약하다.

16. <사랑의 본체>인 ‘뇌’는 그 기쁨이 무한하고, 그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

17. ‘뇌 사랑, 정신 사랑’은 육신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도, 육신이 나이 들어 늙어도 

‘생각’에 따라서 무한대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고로 그 사랑의 기쁨은 ‘육’으로만 따져도 

육이 살아 있는 기간인 100년 동안 간다. 

18. ‘육체적 사랑’은 기간도, 시간도, 기쁨의 강도도, 사랑의 강도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19. <육체>로 흥분하고 기뻐하려면, ‘육적 지체’로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뇌>로 사랑하

면 ‘나무나 돌 등 만물’이나, ‘세상 학문’이나, ‘물질’이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 등 

수백만 가지로 사랑을 맺고 사랑할 수 있다. 

20. ‘나무 사랑, 돌 사랑, 물 사랑, 작품 사랑, 환경 사랑, 말씀 사랑, 주님의 일 사랑’ 등 자

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살면, 그만큼 흥분되고 기뻐

하며 살게 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도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니다. <하늘>은 ‘신랑 격’이

고, <땅의 인간>은 ‘신부 격’으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

의 주체’로 삼고 사랑하며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다. 

22. 모든 기쁨과 흥분을 느끼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는 ‘육체관계의 사랑’을 안 하시고, ‘뇌 사랑, 정신 사랑’을 하신다. 고로 사랑이 무한하고, 

사랑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 영원하다. <천국 사랑>도 이러하다.

23. 근본인 <뇌>에 ‘시대 말씀’을 꽉 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사랑하

는 마음’을 꽉 채우고 사니, <육신>도 절대 삼위와 보낸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영혼>도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